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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칼로그 (4) 명의도용 (출애굽기 20:7)
① 설교요약본

a. 강원랜드 대포차
강원도 정선에는 국내 관광객이 유일하게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 “강원랜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서는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
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들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일이 바로 차를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경우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돈을 갚지 못해 되찾지 못하게 된 차들을 전당포에서는 불법으로 시장에 유통하고, 이렇
게 팔린 대포차가 범죄에 이용되면 원 차주는 범죄자로서의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도박으로 시작된 사소
한 문제가 명의도용과 범죄라는 큰 일로 변하는 심각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b.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지 말아라!
앞서 나눈 이야기가 오늘 다룰 데칼로그 세 번째 말씀과 상당한 유사점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
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망령되게 부른다”는 표현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데칼로그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나쁜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
를 담고 있습니다. 고대시대로부터 신의 이름에는 신의 권능이 담겨져 있다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렇기
에 사람들은 종종 나쁜 일에 대해서도 신의 이름을 남용하곤 하였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사람을 저주하거
나, 신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여 남을 속이거나, 혹은 마술 같은 미신적 행위에 신의 이름을 사용해 
그 능력이 발현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c. 하나님의 이름들
그렇다면 여기서 한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함부로 언급해서는 안되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전능의 하나님 엘 샤다이,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닛시 같은 표현들을 우리는 종종 사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언급하는 
이름들이 하나님이 밝히신 본래의 이름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스스로를 밝히시는 장면을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4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기서 볼 수 있듯,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만들어낸 다른 신들과 다
른, 태초부터 존재했으며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d. 하나님은 이름이 없다!
이름은 그 대상을 정의내리는 목적을 가집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만약 짓는다면 그것은 태초부
터 계셨고 지금까지 세상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능력을 온전히 담을 수 있어야합니다. 하
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으며, 어떠한 세상의 정의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의 용어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에대해 김기석 목사님과 아우구스티누스는 멋진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어떤 언어로도 나를 규정할 수는 없다. 너희는 다만 나를 경험할 수 있을 뿐. 나느 숨기면서 드러
내고, 그러내면서 숨기는 자다. 그러니 나를 송두리째 알 생각은 마라. 순간순간의 경험으로 너희는 
나를 부분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그리 놀라운 일인가? 만일 당신이 그분을 파악한다
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이해할 뿐, 결코 전부를 안다고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
리의 언어로 명명할 수 없는 이름이 없는 분입니다.

e. 이름이 없는 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렇다면 명명할 수 없는 분의 이름인데 왜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이것은 주기도문의 
첫 번째 구절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셨지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고, 느끼며, 찬양하게끔 만드셨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높여 부르시기를 원하셨기에 하나님은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삶 가
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세상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름없는 분의 이름을 부른 다른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입으로 그분을 함부로 부
르는 수준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의 모든 순간에 찬양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속 다윗의 찬양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